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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신재생에너지 투자에서 두 번째로 매력적인 신흥 시장으로 선정 

December 10, 2024 | Sheldeen Joy Talavera  | BusinessWorld 

A wind turbine is seen in an onshore 
wind farm. — REUTERS  

 필리핀은 블룸버그NEF의 2024년 클라이밋스코프(Climatescope)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RE) 투자에서 두 번째로                      

매력적인 신흥 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필리핀은 클라이밋스코프 보고서의 13번째 연례판에서                   

110개 신흥 시장 중 두 계단 상승하며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은 기초 여건, 기회, 경험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총점 5점 만점에 2.65점을 받았습니다. 

“필리핀은 2021년부터 성장세를 이어오며 처음으로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해 중국 본토를 한 계단          

하락시켰습니다.”라고 글로벌 원자재 시장을 다루는 전략적 연구 기관인 블룸버그NEF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는 필리핀의 역대 최고 순위로, 2023년 4위, 2022년 10위, 2021년 20위를 기록한 이후의                          

성과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5%로 설정하는 목표를 수립했으며, 필리핀은 클라이밋스코프에서 조사한 경매제, 순             

계량제, 세금 혜택, 청정 에너지 목표 등 모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시행한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유일의 신흥 시장으로 돋보입니다.”라고               

블룸버그NEF는 전했습니다. 

 

인도는 “대담한 신재생에너지 목표”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2.73점을 기록하며 2년 연속으로 가장 매력적인 신흥 경제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2.61), 케냐(2.59), 루마니아(2.57), 브라질(2.54), 칠레(2.51), 나이지리아(2.51), 나미비아(2.51), 과테말라(2.50)를 제치며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필리핀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2022년 11월부터 정부가 해당 부문에서 외국인 100% 소유를 허용한 이후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재 외국인 및 외국 소유 기업은 필리핀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해양 또는 조류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탐사, 개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외국인 소유권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클라이밋스코프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기초 여건 부문에서 신흥 시장 중 가장 높은 3.83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반 메커니즘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청정 에너지 정책, 운영 규칙 및 인센티브, 배터리 배치에서 투자 유치까지를 포함합니다. 

 

기회 측면에서 필리핀은 2.11점을 기록하며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항목은 투자자들에게 시장의 매력도를 나타내는 특징을 평가합니다. 

 

지난 5년간 필리핀은 52억 달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유치했으나, 이 중 외국인 투자는 7%에 불과했습니다. 

 

블룸버그NEF는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필리핀 시장이 여전히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용량 확대의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Cont.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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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NEF에 따르면, 필리핀의 최대 전력 수요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63% 증가하여 2023년에 19.2기가와트피크(GWp)에 도달했습니다. 
 

에너지부(DoE)는 이번 순위가 "청정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한 필리핀의 의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부는 월요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인정은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에너지부에 영감을 주며, 필리핀이 에너지            

전환의 글로벌 진보를 선도하는 국가로 남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지만, 에너지부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외국인 100%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외국인 참여가 확대될 잠재력을 실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약 5.3%의 최대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가의 확장하는 경제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라고 에너지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리잘 상업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L. 리카포트는 필리핀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비버(Viber) 메시지에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특히 오프 그리드 지역에 적합하며, 군도로 이루어진 필리핀에 매우                                

적합합니다"라고 말하며,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외국인 투자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1월 기준으로 투자청(Board of Investments)은 총 1조 5천억 페소 규모의 투자 약정을 승인했으며, 이 중 1조 3천5백억 페소는 주로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총 17,248.53메가와트(MW)의 확정된 전력 프로젝트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가동될 예정인 추가 1,870MW의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전력 생산업체가 상업적 가동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12/10/640295/phl-ranks-second-most-attractive-emerging-market-for-re-investment/ 

필리핀, 신재생에너지 투자에서 두 번째로 매력적인 신흥 시장으로 선정 

[Cont. from page 1] 

외국인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법 서명                                                                                                                                           

December 10, 2024 | Jean Mangaluz - Philstar.com  | The Philippine Star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 on 
Devember 9, 2024 signs three 
measures in a ceremonial signing in 
Malacañan Palace, namely the 
“Basic Education Mental Health and 
Well-Being Promotion Act”, a law 
amending the "Agricultural                      
Tariffication Act", and the a law 
creating a VAT refund program for 
non-resident tourists. 
 
           RTV Malacañang / Facebook  

마닐라, 필리핀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월요일, 비거주 관광객을 위한 부가가치세(VAT) 환급 

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현지 상품에 더 많이 지출하도록 유도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말라카냥 궁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비거주 관광객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소비를 자극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리핀을 세계적인 쇼핑 명소로 홍보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000페소 이상을 소비해야                   

합니다. 
 

관광객들은 인증된 상점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품은 체류 기간               

내 60일 이내에 필리핀을 떠나야 합니다. 
 

필리핀의 부가가치세율은 12%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자랑합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법안의 경제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객 소비가 약 3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증가분은 대규모                    

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중요한 기둥인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대한 변화’  

관광부 크리스티나 프라스코 장관은 성명에서 2023년 쇼핑을 위한 내국인 관광 수입이 1,374억 페소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Cont. page 3] 

https://www.philstar.com/authors/1808287/jean-mangal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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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법 서명                                                                                                                                           

[Cont. from page 2] 

관광부 크리스티나 프라스코 장관은 성명에서 "관광객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법의 통과는 필리핀 관광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는 필리핀을 아시아의 주요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의 전체적인 여행에 중요한 가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무역산업부, 관광부, 경제기획부 및 국세청은 법의 시행일부터 900일 이내에 새로운 법의 시행 규칙과 지침을 작성하여 발표해야 합니다. 
 

가능한 손실 

상원에서 아킬리노 피멘텔 3세 소수당 대표는 이 법안을 반대하며, 예상된 모든 이득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멘텔은 "이 메커니즘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48,000명의 관광객 유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광객 유입의 증가는                

관광객들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이것들은 단지 예상일 뿐이며 비용이 따를 것입니다."라고 9월에               

이 법안을 질의하면서 말했습니다. 
 

피멘텔은 정부가 향후 5년간 외국인으로부터 최대 40억 페소의 부가가치세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돈은 1,600개의 새로운 교실을                      

건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프라스코 장관은 피멘텔의 주장에 반박하며 관광업이 2023년에 필리핀 경제에 3.36조 페소를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는 손실된             

수익을 충분히 상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잃었는지와 무엇을 얻었는지의 비교만이 아니라, 관광 고용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더 많은 관광객 소비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광 산업에 종사하게 하고, 관광 쇼핑지로서 매우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어 사업들이 번창하게 됩니다."라고 프라스코 장관은 말했습니다. 
 

프라스코 장관은 또한 관광 산업이 2023년 기준으로 필리핀 내 약 621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2024년 첫 분기에는 1,60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큽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12/09/2406148/law-vat-refunds-foreigners-signed 

관광객 수 530만 명 돌파                                                                                                                    

December 10, 2024 | Irma Isip | Malaya Business Insight 

필리핀은 1월부터 11월까지 53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의 488만 명에 비해              

9.5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관광부(DOT)의 데이터에 따른 것입니다. 

 

한 달이 남은 상황에서, DOT는 2023년 실제 도착한 관광객 수인 545만 명을 기준으로 연간 목표인 770만                   

명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11개월 동안 총 492만 명으로 도착객의 91%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의 449만 명에 비해 9.56% 증가한 수치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필리핀인은 9%를 차지했으며, 총 530만 명의 방문객 중 9.53% 증가한 488만 명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 143만 명으로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에서 온 관광객은 83만 9,635명이었습니다. 주요 시장으로는 

일본 35만 2,630명, 중국 29만 7,604명, 호주 23만 1,471명이 있습니다. 관광 산업은 필리핀 경제에 3.36조 페소 이하를 기여했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enterprise/tourist-arrivals-hit-5-3m/#google_vignette 

필리핀, 10월 수출 부진 속 무역 적자 57억 달러 기록                                                                                 

December 10, 2024 | By Manila Bulletin 

올해 10월 필리핀의 무역 적자는 수입 급증과 수출 감소에 힘입어 지난해에 비해 36.8% 증가한 5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Cont.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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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통계청(PSA)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0월 필리핀의 총 외부 상품 무역액은 181.3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4.9% 증가한                

수치입니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성장률은 주로 수입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수입은 전체 무역에서 66%를 차지했습니다. 

 

PSA는 10월 필리핀의 총 수출액이 61.6억 달러로, 2023년 10월에 비해 5.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출 감소가 세 번째 달 연속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전자 제품 부문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8억 6,886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연간 누적 수출은 618.3억 달러로,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0.4% 증가했습니다. 

 

전자 제품은 여전히 필리핀의 주요 수출품으로, 10월 수출의 46.5%를 차지했습니다. 

 

수출과는 달리, 10월 수입 총액은 119.6억 달러로 지난해 10월보다 11.2% 증가했습니다. 

 

PSA는 전자 제품, 교통 장비, 곡물 및 곡물 가공품이 이번 수입 성장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의 연간 누적 수입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한 1,070.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자 제품은 10월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2.3%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10월 필리핀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전체 수출의 16.2%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는 일본, 중국, 홍콩, 태국 등이                         

있었습니다. 

 

전체 수출의 84%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가로 향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10월 동안 필리핀의 최대 수입처로, 전체 수입의 25.6%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 주요 수입국으로는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미국 등이 있었으며, 수입의 85.1%는 APEC 회원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10월 필리핀의 무역 적자는 수입 급증과 수출 감소에 의해 36.8% 증가한 5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0월 필리핀의 총 외부 상품 무역액은 181.3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4.9%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성장은 주로 수입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수입은 전체 무역에서 66%를 차지했습니다. 

 

PSA는 10월 필리핀의 총 수출액이 61.6억 달러로, 2023년 10월에 비해 5.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출이 세 번째 달 연속 감소한 결과입니다. 

 

전자 제품 부문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8억 6,886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최근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연간 누적 수출은 618.3억 달러로,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0.4% 증가했습니다. 

 

전자 제품은 여전히 필리핀의 주요 수출품으로, 10월 수출의 46.5%를 차지했습니다. 

 

수출과는 달리, 10월 수입 총액은 119.6억 달러로 지난해 10월보다 11.2% 증가했습니다. 

 

PSA는 전자 제품, 교통 장비, 곡물 및 곡물 가공품이 이번 수입 성장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nt. pag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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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하여 1,070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자 제품은 10월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2.3%를 기록했습니다. 

 

10월 필리핀의 주요 수출 시장은 미국으로, 전체 수출의 16.2%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중국, 홍콩, 태국도 주요 수출 대상국에 포함되었습니다. 

 

전체 수출의 84%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국가로 수출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필리핀의 10월 수입 원천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체 수입의 25.6%를 기록했습니다. 

 

기타 주요 수입 원천국으로는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미국이 있으며, 수출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수입(85.1%)은 APEC 회원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Source: https://mb.com.ph/2024/12/10/ph-trade-gap-reaches-5-8-billion-amid-weak-exports 

법률 제정 이후 2025년 경제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재무부                                                         

December 09, 2024 |  Darwin G. Amojelar | Manila Standard 

재무부(DOF)는 관광, 지역 소비 및 식량 안보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법률 제정에 힘입어 2025년 경제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경제 성장 가정을 6%에서 8% 사이로 업데이트했습니다.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0%에서 6.5%로 예상됩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월요일에 법률 제정 서명을 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은 비거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부가가치세(VAT) 환급 메커니즘을 다룬 '공화국 법률 제12079호'와 농업 관세화법 개정을 포함하는 '공화국 법률 

제12078호'입니다. 

재무부(DOF)가 주도한 우선 개혁안인 공화국 법률 제12079호는 필리핀의 국가내국세법(NIRC)에 제112-A조를 도입하여, 관광객이 현지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표준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은 지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오랜 기간 동안 표준 VAT 환급 시스템을 시행해 온 나라들과 함께 발맞추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 전략적 조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소비하도록 유도하여 국내 경제를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재무부 장관 랄프 렉토는 말했습니다. 

 

“관광지출이 증가하면 우리는 더 많은 세수를 거둘 수 있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소득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공화국 법률 제12079호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은 인증된 상점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을 6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구매 금액은 최소 3,000페소  

이상이어야 합니다. 렉토 장관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기준을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고려하여 국세청(BIR)장이 추천할 경우 이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환급은 전자적으로 또는 현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제10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반 기금의 특별 계좌에서 지급됩니다. 

 

DOF는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시스템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VAT 환급 운영자의 서비스를                       

계약하여 시스템을 완비해야 합니다. [Cont. page 6] 

https://manilastandard.net/author/darwingamoje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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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장관은 무역산업부(DTI), 교통부(DOTr), 관광부(DOT), 국가경제개발청(NEDA), 국세청(BIR), 세관청(BOC)과 신중한 협의를 거쳐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행 규칙과 규정을 발표할 것입니다. 
 
법에서 예상되는 세수 손실은 환급으로 인한 관광 지출 증가로 발생하는 경제적 영향으로 쉽게 상쇄될 수 있습니다. 
 

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환급에서 발생한 저축이 전액 추가 관광 지출로 전환되면 연간 28억에서 40억 페소의 경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화국 법률 제12078호는 정부가 필리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며, 쌀 가격 변동성 기간 동안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장 개입을 

연장하고 가격 조작 및 매점매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쌀 Tariffication 법의 개선은 필리핀 가정의 기본적인 식량 관리에 있어 필수적입니다,”라고 렉토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 법은 농업부(DA)의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식물산업청(BPI)을 통해 이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DA-BPI는 모든 곡물 창고, 저장 시설, 사일로, 냉장 저장소에 대한 등록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며,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필리핀 통계청(PSA), 세관청(BOC), 국가식량청(NFA) 및 기타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쌀 거래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은 DA 장관에게 국가가격조정위원회(NPCC)의 권고에 따라 쌀 공급 부족이나 가격 급등으로 인한 식량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쌀 경쟁력 향상 기금(RCEF)은 2031년까지 연간 300억 페소가 배정되어 쌀 농민들의 경쟁력과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금은 또한 유기물 폐기물을 위한 퇴비화 시설, 해충 및 질병 관리, 태양광을 이용한 수자원 관개 또는 물 저장 관개 프로젝트, 토양 건강 개선                   

및 농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것입니다. 

Source: https://manilastandard.net/business/314534109/dof-bullish-on-2025-economic-outlook-following-enactment-of-laws.html#google_vignette 

ADB, 개발도상국 아시아 성장 전망 하향 조정, 미국 정책 리스크 경고                                              

December 11, 2024 |  Reuters | BusinessWorld 

DMITRY BERDNYK-UNSPLASH  

마닐라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수요일,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올해와 내년에 예상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의 무역 정책을 신속하게 변경할 경우 전망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시아 개발도상국은 조지아에서 사모아까지 46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포함하며,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제외됩니다. 이 지역의 올해 성장률은 4.9%, 내년 성장률은 4.8%로 예상되며, 이는 ADB가 9월에 제시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이번 성장률 하향 조정이 일부 경제에서 3분기 동안 부진한 경제 성장과 소비 전망이 약화된 것에서 비롯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한 성장 전망은 2024년 4.8%, 2025년 4.5%로 변동이 없지만, ADB는 인도의 성장 전망을 2024년 7.0%에서 6.5%로, 2025년 7.2%에서                   

7.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재정 및 이민 정책의 변화는 개발도상 아시아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ADB는 아시아              

개발 전망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영향은 2024-2025년 전망 기간을 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1월 20일 취임하며, 중국 제품에 대한 60% 이상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며, 세금 인하를 연장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방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예상보다 더 빠르고 큰 미국 정책 변화, 지정학적 긴장 악화, 그리고 중국(PRC) 부동산 시장의 추가 약화                         

등을 포함한다”고 ADB는 덧붙였습니다. 
 

ADB는 또한 2024년과 2025년의 인플레이션 전망을 각각 2.8%와 2.9%에서 2.7%와 2.6%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 원자재 가격의                   

약세 때문입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12/11/640803/adb-trims-developing-asias-growth-forecast-flags-us-policy-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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